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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선농민] 제5권6호(총36호 1929년 10월) 

농민을 속여먹는 유령배를 퇴치함에는 농민자체의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
보다도 급무라도 생각합니다. 농민자체의 각성을 일으킴에는 먼저 간이한 과학
적 지식을 보급케 하여서 일반 농민이 사물에 대할 때에 과학적 두뇌를 가지
고 대하도록 되게 하는 것이 농민을 속여먹는 유령배를 퇴치하는 적극책인 동
시에 농촌에 횡행하면서 현하의 농민이 불안한 가운데 있음을 이용하여 함부
로 농민을 속여먹는 유령배를 사회적으로 공격하여 현사회에서는 대두치 못하
게 하는 것은 소극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현하의 조선농민은 경제적으로나 
정치적으로나 의지한 곳 없이 가장 불안한 가운데에 있습니다. 이렇게 불안한 
가운데에서는 의지하고 위안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
약점을 이용하여 유령배들은 농촌에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농촌에 
종교를 선택하여 즉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농민을 속여
먹는 유령배를 퇴치함에 대하여 보조수단이 아닐까? 생각합니다. 


